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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값이 오르면 전 세계가 긴장? 
세계 곳곳을 휘젓고 있는 옥수수의 위력

1492년 의도치 않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콜럼버스는 원주민들

이 굽고 건조시켜 가루로 만드는 맛있는 곡물을 보게 돼. 유럽인과 옥

수수가 처음 만난 순간이지. 당시 아메리카 전역에서 원주민들은 옥수

수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어라? 요것 봐라~ 1알을 심었더니 200알까

지 수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에 2번이나 재배할 수 있는, 최고의 생

산비율을 자랑하는 신통방통한 곡식인 거야. 기온만 적합하면 어디서

나 싹을 쑥쑥 틔우지. 

결국 옥수수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맛과 포만감을 만족시키는 가성

비 대마왕으로 소문이 나면서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 그

런데 말야, 이 가성비가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지난 150년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부동의 1위를 고

수하고 있는 건 바로 ‘석유’야. 그러나 천연 자원인 석유가 나는 나라는 

종교박해를 피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백인들에게 

수확한 옥수수를 나눠주는 인디언들. 무릎을 꿇은 인디언들의 모습

을 통해 백인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그려냈음이 드러난다.

바이오 연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옥수수를 얼마나 잡수셨나? 옥수수 근처도 안 갔는데 뭔 소리냐고? 

흠, 과연 그럴까. 다큐멘터리 PD이자 <옥수수의 습격>의 지은이 유진규 작가는 “청소년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분석해본 결과 머리카락 성분의 34%가 옥수수로 확인됐다”고 전했어. 

이게 웬 마른하늘에 옥수수 털리는 소리냐고 묻는 네게 힌트를 주자면 매일 먹는 음식에 

그 답이 들어 있단다.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껌, 우유, 고기, 케첩, 샐러드 드레싱…. 

옥수수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야. 놀란 입 다물고, 이제 옥수수가 어떻게 

허락도 없이 물을 제외한 네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들어봐.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참고 <옥수수의 습격> <식탁위의 세계사>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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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이, 팝콘? 그게 다가 아냐!



 

 옥수수로 아프리카 추장이 된 한국인 
마이애군 김순권, 아프리카의 빛이 되다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5천만 인구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김순권은 아프리카 5억 인구에게 

생명을 주었다.’ 아프리카에서 옥수수와 희망을 동일어로 만든 사람, 김순권을 만나보자. 

이름보다 ‘옥수수 박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김순권은 아프리카의 옥수수 생산량을 크

게 늘린 공로로 노벨상 후보에 다섯 번이나 추천됐었단다. 그런데 그거 아니? 이 모든 게 

김순권이 그토록 원했던 상업고등학교에 똑! 떨어졌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야. 열다섯 

살 어린나이에 고입 실패라는 쓰디쓴 아픔을 겪은 그는 1년간 농사일에 매진하다가 정말 농

사를 사랑하게 돼버렸어. 우장춘 박사를 롤모델로 삼고 육종학자(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하

거나 새로운 품종을 연구·개발하는 학문)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지. 

옥수수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그는 1976년 우리나라 기후와 땅에 최적화된 슈퍼 옥수수 

‘수원19호’ 개발에 성공했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옥수수 풍년으로 꿈과 희망을 선사했어. 그

러나 김순권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 가난한 이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내겠다는 포부

를 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떠났단다. 말라리아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 옥수수 연구에 매달린 김순권, 결국 척박한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마법처럼 풍성한 열매

를 맺는 새로운 품종의 옥수수를 개발해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기적을 일으켰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가난한 이를 배불리 먹인 자라는 뜻의 ‘마이애군’ 

이라 불렀고 그는 명예 추장으로 받들었지.  

혹시 네가 훗날 나이지리아에 가게 된다면 ‘옥수수 동전’이라 불리는 ‘50코보’를 보게 될 거

야. 이 동전에는 아프리카의 탐스런 옥수수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바로 김순권

의 노력과 땀의 결정체 ‘오바슈퍼 1호’란다.   

아프리카로 떠난 지 17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 열정의 옥수수 박사는 또 북한 동

포들의 배를 든든하게 해주고 싶다며 북한의 기후에 맞는 슈퍼 옥수수 개발에 매달렸지. 결

과는? 식량난에 허덕이던 북녘 땅에도 사랑의 옥수수가 자라게 됐어. 지금도 김순권의 ‘옥

수수로 세상 구하기 프로젝트’는 그가 설립한 국제옥수수재단을 통해 진행 중에 있단다. 

옥수수 한 알에 담긴 이야기들, 참 다채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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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몇몇뿐이라 이들이 가격을 담합하거나 그 지역이 전쟁 등으로 정

세가 불안정해지면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르게 돼.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가 늘 불안

한 이유지. 때문에 각 나라들은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연료 개발에 엄청난 공을 들였고 드

디어 석유를 대신할 ‘바이오 연료’개발에 성공했단다. 하하~ 눈치 빠른 친구라면 바이오 연

료가 옥수수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챘을 거야. 이렇다 보니 석유 가격이 오르면 바이오 연

료 수요가 늘고 그러면 옥수수 가격이 뛴다는 것쯤은 알겠지? 

문제는 옥수수가 석유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 세계 소와 돼지의 주식도 옥수수라

고! 그러니 옥수수 가격 상승은 축산 농가의 부담이 되고 사료가 비싸지니 돼지랑 소고기 

값은 물론 우유에 버터, 치즈, 피자…. 휴~ 말을 말자. 게다가 음식에 단맛을 내기 위해 첨

가하는 액상과당도 모두 옥수수로 만들어. 음료부터 시작해 연근조림까지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지.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옥수수가 주식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더 굶주리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진다는 거야. 이제 옥수수의 슈퍼 울트라 파워가 좀 체감되니?  

옥수수 박사 김순권. 


